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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

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

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

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

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자원효율성, 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전과정 자원흐름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uncertainty of its security. Devel-

oped countries promote the legislative provision and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through supporting th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t national level. Meanwhile Korea has very sensitive industrial struc-

ture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resourc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t is acu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resource pro-

ductivity with the various action plans such as the increase of recycling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methodic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for using resource

efficientl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will b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pro-

duction stage and circulatory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of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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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원”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로 또는 분류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 정의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원은 자연으로

부터 채취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품 등으로

제조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용되고 폐기되어 진다.

이렇듯 우리는 자원에 둘러싸여 숨 쉬고 있으며 심지어

죽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원에 대

해서 관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까? 21세기에 들어 각종 언론매체가 자원 민족주의, 자

원 무기화 등을 자주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보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에게 꼭 필요한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이다. 많은 자원들의 매장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자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원고갈

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

이며, 국가나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한한 자원

을 다음 세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및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유도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 흐름의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

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장

기적인 성장전략인 “EUROPE 2020”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 자원 효율화를 주요 테마로 선정하였다. 일본

은 수급양면의 문제를 종합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2008년 “신경제성장전략 follow up 및 개정”에서

자원 확보 및 리싸이클을 포함한 종합적 금속광물자원

확보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1-3)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전과정 흐름을 고려한 정

책이 제시 및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원료를 이용하는

생산단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가 전과정 흐름안에

서 연계되면서 각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각 단계의 정책은 단절되어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정책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부하의 최소화에 초점을 둔 폐기

물 관리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폐기물 발생 저감, 회

수,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중심의 법률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제조 단계에서의 자원생산성 개

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자원 흐름 전과정을 고려한 각 단계별 국가차원

의 자원관리 방향성 및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자원관리에 대한 부처 간 업무 분장 및 추진사

업 간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 관리의 필요성(제2장), 국

내외 자원관련 법체계 비교(제3장), 자원 흐름 전과정을

통한 각 흐름 단계에서의 우리나라 자원관리 정책의 문

제점을 파악(제4장, 제5장)하고, 향후 자원 이용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

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 전과정

관리 필요성

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용도로 다양한 단계를

거쳐 쓰이고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만 관리해서는 효과

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없다. 따라

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자원 전과정에서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각 흐름단계에서 자원이용 효

율의 극대화는 직·간접적으로 천연자원 소비의 절감이

라는 결과로 연계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Fig. 1은 자원 흐름의 전과정을 간략히 일반화한 것

이다. 자원 전과정은 사용단계를 기준으로 크게 생산계

흐름과 순환계 흐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생산계 흐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채취 및 기초가공, 중간 및 최종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자원의 흐름을 의미하며, 순환계 흐름은 사용

이 끝난 제품이나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자원을 수

집하여 유용한 자원에 대해서는 재자원화하고 그 나머

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폐자원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흐름 전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추구하고자하는 큰 방향이 무

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

을 이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

저, 생산계 흐름에서는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

원소비를 최소화하고 불량 및 손실을 줄여 수율을 높여

야 하며, 공정에서 불필요한 공정부산물 발생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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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순환계에서 재자원화된 자원(순환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자원소비로 최대

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생산계의 자원생산성을 제

고할 수 있다. 한편, 순환계 흐름에서는 사용후 제품이

나 공정부산물 중 유용한 폐자원을 재자원화(재제조, 재

활용 등)하여, 생산계로의 재투입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적으로 폐기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성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원생산성, 자원순환

성 모두 중요하며, 상호간의 균형과 연계를 통해 제고

되어야 한다. 다만 정책적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대부

분의 자원이 산업자원으로 투입되고 이용되는 생산계의

자원생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정책이

최적화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순환계는 산업

및 가정에서 이용된 후 배출되는 폐자원을 재자원화하

고 적정 처리하는 단계이므로 생산계의 자원관리 정책

의 결과에 따라 관리해야 할 폐자원 정책의 방향이 바

뀔 수 있으므로 상대적 우선순위는 후순위 일수 밖에

없다. 또한 폐자원의 재자원화는 궁극적으로 생산계의

산업원료로 재투입하기 위함이므로, 순환계는 순환자원

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생산계의 수요 등을 반영

하여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법체계

국가가 자원 관리에 대해 어떤 방향성 및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의 거

울인 법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관

리 관련법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지만 법체계

나 운영방식 등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일본 법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체

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Fig. 2). 

일본의 자원관련 법체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후 순환사회기본법) 제정(2000년)을 통해 일본이 앞으

로 형성해 나아가야 할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4) 본 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주체별 책무, 기본계획 등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종합적 추진 및 순환문화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

다. 둘째, 순환사회기본법의 큰 틀 안에서 자원흐름 전

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 폐기물의 적정처리, 리싸

이클 촉진 3가지 분야로 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분

리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분은 “자원유효이

용촉진법”과 “폐기물처리법”, 개별 리싸이클법을 통해

각 부분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자원관리에 있어서 생산계(산업)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의 제품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원의 절감,

부산물의 억제 및 유효이용, 제품 설계 등 생산계와

3R (Reduce, Reuse, Recycle)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특별법” 등 특별법들을 제정하여 산업

의 자발적 유도 촉진 및 산업계 지원을 하고 있다.5) 

넷째, 각 분야를 담당하는 법이 서로 특성을 달리하

듯, 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효율적

Fig. 1. Life-cycle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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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배되어 있고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다. 예를 들면, 생산계 산업의 자원이용 효율화, 3R과

연계한 개별 리싸이클, 산업계 지원 등은 경산성이 담

당하고, 적정처리 및 무해화에 대해서는 환경성이 담당

하도록 분담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체계의 전체적인 균

형을 갖추고 있으며 부처 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

책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 법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속가능

한 자원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주체별 역할과 의무, 부

처별 정책연계를 위한 협의방법 등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기본법이 없다. 또한 자원관리 관련 법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순환계 중심의 법제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생산계에서의 자원소비 절감 및 폐기물 발

생 사전억제 등 자원생산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산업계를 지원하는 법제도는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생산계와 순환계 간 불균형이 심화된 기

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관리에 대한 부처 간

업무분장 모호 및 추진사업 간 상호연계 부족 등의 문

제점 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나라의 순환계 관련 법체계는 사실상 기본법 역

할을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달리 자동차 및 건설폐기물 등 관련 법 전부

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규제로

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 법체계에서는 폐기물관리

와 재활용촉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이 재

활용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상

위법처럼 작용하고 있어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의 한 부분

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각 제품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6) 또한

법해석 상 처분해야할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하는 모순상황이 발생하는 등 관련법 간의 관리 영역

등이 불분명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생산계 자원생산성 향상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은 생산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이와 관

련한 법제도 및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U의 경우, 장기적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

서 자원의 효율화를 중점추진 테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으며가), “자원효율화 로드맵(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통해 생산효율성 증가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7) 또한,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

MFA, 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s) 방법

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U의 자원생산성의 지속적

가)Europe 2020에서는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7테마를 도출하

고, 그 중에 하나로 자원효율성을 제시함.

Fig. 2.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for Law of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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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나).8) 

OECD는 각국의 체계적 자원관리 확산을 위해 2008

년 “자원생산성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Recom-

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ource Productivity)”을

채택하였으며다),9) 권고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OECD Guidance Manual (Measuring Material Flows

and Resource Productivity)”을 발간하여 물질흐름분석

및 자원생산성에 대한 국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공유, 비전 및 기본

원칙(~ 2020년)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5년))”을 발표

하였고10), 이에 맞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라).11) 독일 또한

“지속적인 국가성장전략(Perspectives for Germany)”을

수립하여 기준연도(1994년) 대비 2020년의 자원생산성

을 2배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하에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마).

이렇듯 해외 선진국들이 자원생산성 관련 정책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OECD는 자원생

산성의 제고가 천연자원의 수요급등과 가격변동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 언급하였다. 자원생산

성 제고란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 생산할 때 원재료나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결과인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생산성의 주축은 산업계 그것도 제조업이 될 것이

며,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방이 곧 국가의 자원

생산성에 거의 직결될 정도로 관련정책의 핵심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생산계 산업의 자원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Fig. 3과 같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보다 구체적인 4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위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투입되는 산업자원(에너지 포

함)의 양을 절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불필요한 산업자원의 투입을 줄여 적정한 양을 원료

로 투입하고, 공정상에서의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며, 투

Fig. 3. Improvement for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production stage.

나)유럽통계청(Eurostat)에서는 EU 30 여개 나라의 자원생산

성 지표를 매년 관리하고 있음.
다)OECD 권고안에서는 환경·경제적으로 천연자원 및 물질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질·

제품 사용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3R (Reduce, Reuse, Recycle) 또는 순환경제 시각

에서의 통합적인 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우선시 하고 있다.
라)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지속가능한 개발이행계획(Sustainable Develop-

ment Action Plan)"을 통해 생산계의 자원 이용 및 폐기물

저감 등 자원생산성 향상 세부이행 계획 추진.

마)1990년대 개발된 독일환경경제계정(GEEA, German Envi-

ronmental-Economic Accounting) 편제의 일환으로써, 연방

통계청(FSO, Federal Statistical Office) 및 부퍼탈연구소(Wup-

pertal Institute)를 중심으로 물질흐름분석 연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자원생산성 산정을 위한 자원의 정량적 흐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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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자원이 최대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율을

높이고, 불량을 줄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조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의 산물(폐기물, 부산물

등)을 줄여서 공정에서 쓸 수 없는 불용물이 사업장 밖으

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발생하는 부의 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생산,

공정 내 재자원화,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다른 재활용업자

에게 판매하는 등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처

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품의

질이나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최대

한 이용하여 생산공정에서의 천연자원 이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저렴한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천연

자원 이용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직접

적으로는 원재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이

용량만큼의 천연자원 소비량을 절감하고 또 그에 따른 폐

기물 처리 비용과 온실가스 등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

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놓치기 쉬운 설계 부분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기

의 3가지 방안 모두 제품의 설계 및 공정 설계에 의해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원생산

성을 고려한 설계로 인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부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재자원화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제조된

후 폐기된 제품으로부터는 많은 폐자원을 부품 또는 원료

로 다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부분의 정책이 순환계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또한 없는 실

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 자체적으로 자원생산성을 관리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계 자원생산성 제

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제시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적 뒷받침이 미미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일부 중

견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안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 또

한 기업의 자원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이를

통해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전문컨설팅 기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효율적

인 자원생산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5. 순환계 자원순환성 향상

또 하나의 큰 단계인 순환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왜 순환이용을 촉진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도 가장 큰 이유는 천연자원은 고갈되고 있는데 소비는

늘어가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순환이용하여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순환처

리계의 역할은 배출된 폐자원을 최대한 순환자원화하여

산업계의 원료 등으로 재투입 하고, 폐기물로서 최종처

분되는 것을 제로화 하는 등 자원순환성을 극대화하는

Fig. 4. Improvement for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irculator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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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원순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체계

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

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5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Fig. 4). 먼저 경제성과 환경성을 전제로 제조업에서 원료

로 사용되는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규제의 대

상인 폐기물과 구분·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러한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는 환경성과 경제성

이 확보되지 않아 순환자원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폐자원

이 기술개발 및 수요확보를 통해 순환자원화 될 수 있도

록 순환이용(재활용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순환이용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일부 조건

에 관해서만 제한을 두고 그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는 Negative 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여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

해 순환이용 사업자 지원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재사

용, 재제조,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순환이용의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순환이

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순

환이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단순하게 환경에 무해하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술 등이 발전하여 폐기

물을 다시 순환이용 할 수 있게 될 경우를 고려하는

처리 방향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5가지 실천방안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선 순환처리계의 법제도적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발생된 모든 폐

자원을 처리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의 패러다

임을 고수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폐기물 및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자원순환

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폐자원 관리는 자원관리 선진

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정책 방향을 보

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독일

은 세계에서도 폐기물관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순

환자원에 대해서는 폐기물과 구분하여 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규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Fig. 5). 일본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순환형사회

형성추진기본법”에서 폐기물에 우선하는 순환자원 정의

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환경성 행정처리지침바)을 통

해 순환자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12) 독일의 경우 2012년도 전면 개정된 “순환경제

법”에서 폐자원을 자원화가능 폐기물(순환자원), 처분대상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자원화가능 폐기물에 대해서

는 순환자원으로 간주하고 허가 등 규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사).13) 또한 부산물 인정이나 폐기물 종료 제

도를 두어 해당 기준 만족 시 폐기물에서 제외 될 수 있

바)일본 환경성은 폐기물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 종합적 판단에 의해 기준을 만족할 경우 규

제 관리 대상인 폐기물에서 제외. 
사)자원화가능 및 처분 대상 폐기물의 구분은 순환경제법 부

록1,2에 관련 해당 리스트 제시.

Fig. 5. Comparison for Waste-defined (Korea, Japa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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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례제도를 두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

듯 일본과 독일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산

업원료로서 산업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이미 순환자원으로 산업계에서 활발히 이용됨에도 불

구하고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폐기물로서 다양한 규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폐자원을 순환자원화하는 순환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폐기물과 같은 규제로 관리 받아야

하며, 특히 일부의 순환이용(재활용) 방법만을 허가하는

Positive 방식의 규제아)로 관리되고 있어 시대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자원순환 활

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의 궁극적 목적은 순환이용된 순

환자원이 원료로서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것이지만 우

리나라의 법제도 상에서 관련부분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정보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폐

기물을 순환자원화하는 순환계와 순화자원을 이용하는

생산계의 정책적 연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대표적인 자원순환제도인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생산자에게 제품 재활용

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재

활용률은 재활용공정에 투입되는 양만으로 산정되고 있

으며, 실제 재활용을 거쳐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양과 그

품질 등은 파악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최종수요처인 생산계의 요구(품질, 양 등)를 반영하는 재

활용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목표수치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각 단계의 정책이 연계되지 못하고 각

각의 단절된 정책 방향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앞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전과정에

서의 자원관리 필요성, 법·제도 및 각 흐름단계에서의

실천방향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각 분야에서

의 문제점은 향후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해

질 자원전쟁에서 승자로 남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Table 1과 같이 각 단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Table 1. Future direction for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I. 법 , 제도

•기본법이 없어 큰 방향성 제시 못함

•법 제도 및 정책의 단계간 불균형 심화

 → 순환 ·처리계의 폐자원 관리에 집중

① 자원 전과정을 아우르는 기본법 마련

② 생산계의 효율적 산업자원 이용 유도 및 촉

진하기 위한 법 제정

    → 단계간 정책적 불균형 해소

③ 순환 ·처리계의 관련 법체계의 구조 조정

II자원생산성 

향상

•생산계의 산업자원관리에 대해서 구체적 추진 방향

과 지원 방안 없음

→ 법적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나 , 기준 및

 의무만 제시

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계 유도 및 지

원 제도 마련 및 사업 추진

② 산업계 지원 및 확산할 수 있는 체계적 프

로그램 구축 , 자원관리 전문기업 육성

III자원순환성 

향상

•폐기물 중심의 구시대적인 관리체계 고수

•규제에 의한 관리 (불필요한 규제 多 )

→ 자원순환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산업계 부담 가중

① 순환자원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순화자원과 폐기물 구분 관리

② 규제의 최소화 , 관리방식의 전환

     → 순환이용을 극대화하여 순환산업 활성화

IV 정책연계

•생산단계와 순환 ·처리단계와의 법제도 및 정책적 

단절

•부처간 업무범위 및 역할 불명확

•정책 협의 시스템 부재

① 생산단계와 순환 ·처리단계의 정책적 연계 

강화  → 효율적 자원이용의 선순환 구조 구

축

② 부처별 영역 명확화 및 정책 연계를 통한법

간 충돌 및 중복 최소화

③ 정책협의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참여촉진 ) 

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해 46개 항목만 재

활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개발하

여도 해당 리스트에 없으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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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자원 전과정에서 각 단계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역할 및 연계를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생산

계와 순환계가 차별화 되지만 서로 연계되는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법체계에 존

재하지 않는 생산계에서의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통해 법제도적 불

균형을 해소시켜야 하며자) 순환처리계는 폐기물관리법

에서 재활용관련 부분을 빼내어 폐기물처리법으로 축소

하고, 재활용촉진법을 중심으로 재활용 관련법이 통합

되는 법체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차). 

생산계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시된 4가지 방안

이 실질적인 추진 및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자

원생산성 혁신지원 제도”(가칭)가 도입되어 산업별 자

원생산성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관리를 위한 체

계적 관리 시스템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

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생산성 제

고를 위해서는 산업계 보급형 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관리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자원을 폐기물

로 보고 환경에 무해하게 적정 처리하는 체계 중심에서,

자원(폐자원)으로 인식하여 순환이용을 통한 순환자원

화를 극대화하는 체계(법, 제도, 사업 등)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중심의 한

계성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

고, 재활용 관리방식을 Positive 방식이 아닌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각 단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산업계와 순환계의 균형과 조화된 관리를 통

해 3R이 연계되어 정책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및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분야별 협업

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등의 적극적 정

책참여가 가능한 상향식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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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2001 Proceeding (2001) 788쪽,               價格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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